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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%�아쉬운�창동예술촌-�김미숙(마산문인협회장)

“어디가�예술이란�거니?”
�

모처럼�데리고�오며�자랑했는데�친구들은�시큰둥하다.�친구들�말도�일리가�있다.�창동은�예술촌으로�거

듭났고�이�과정에서�예술인들과�지자체가�함께�각고의�노력을�했다는�것도�안다.�
�

문제는�막상�시민들이나�마산을�찾은�많은�사람들이�그걸�느끼지�못한다는�것.�솔직히�말하자면�나�역시

창동�나올�때마다�부족감을�느낀다.�‘아직�시민들은�느끼지도�못했는데�창동예술촌은�여기서�멈추는�것

인가’�하는�아쉬움이�드는�게�사실이다.
�

지인들의�소감은�간단하다.�예술촌이라는�명칭에�걸맞은�거리의�분위기

를�기대했는데�그런�분위기가�없다는�것이다.
�

젊은�비보이들의�광장이�있고,�거리�곳곳에�행위예술이나�설치미술이�있

는�곳,�시와�음악이�흐르는�상가를�기대한�것이다.�거리엔�군데군데�개성

있는�악사들이�연주하고,�주말이면�캐리커처를�그려주는�화가들이�모여

있고,�화가나�공예가�혹은�사진가들의�작업실이�오픈돼�시민이나�관광객이�예술가의�작업하는�모습을

눈으로�보거나�체험할�수�있을�것으로�상상했다는�것이다.�그�말을�듣고�생각하니�창동�거리엔�예나�다름

없이�상가들만�밀집해�있을�뿐이다.�뒷골목으로�들어가야�입주작가들의�작업실이�간간이�눈에�띄는데,

밀폐돼�있어�들여다볼�수도�없다.�그러니�일반인들이�‘어디가�예술?’�하고�반문하는�게�이해된다.�냉정하

게�말하자면�예술인들에겐�예술촌이지만,�일반시민이�공감하는�예술촌은�아니라는�얘기다.
�

6·25전쟁�이후�마산은�전국에서�내려온�문화예술인들의�활동�근거이자�보금자리였다.�그런�만큼�보존과

재생�가치가�충분하다.�주변의�어시장과�문신미술관,�추산공원과�노산공원을�묶어�마산과�경남의�예술

중심지로�확�바꿀�수도�있지�않을까.
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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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왕에�도시재생사업이라면�창동을�중심에�두고�시민이�활발하게�참여하는�마산�문화예술의�메카로�키

우는�더�큰�그림을�그려봤으면�하는�바람이다.�창동은�시민의�것이고�창동예술촌은�시민이�문화예술을

향유할�수�있는�그런�곳으로�말이다.
�

김미숙�(마산문인협회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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